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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박덕수 부시장, 폭염 피해 예방위해 현장 점검

- 부평구 실내 무더위쉼터, 서구 쿨링포그 설치 현장 등 방문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8월 4일 부평구 실내 

무더위쉼터와 서구 쿨링포그 설치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비 

현장을 직접 점검했다.

이번 점검은 인천지역에 폭염특보가 10일째 지속되는 등 체감온도 35

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2023년 폭염 

종합대책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.

박덕수 부시장은 부평구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장수경로당을 찾아 냉

방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에게 폭염특보 기간 야외활동 자제할 것

을 당부하는 한편 쉼터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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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서구 가좌이음숲을 찾아 쿨링포그 시설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

직접 안개를 맞으며 효과를 체험했다.

쿨링포그는 고압냉각모터를 통해 인공 안개를 분사하는 것으로 더운 

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~5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어 

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폭염저감시설로 설치되고 있다.

박덕수 행정부시장은 “연이은 더위로 온열질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

있는 만큼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”며 “무더위쉼터 등 현

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 등은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”고 

강조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폭염 행동요령 홍보, 무더위쉼터·폭염안심숙소·양산

대여소 운영, 폭염 취약계층관리, 도로살수차 등 폭염대책을 오는 9월 

30일까지 지속 추진한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